
<Intro-1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내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0-24절 말씀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